
외모 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안전한가요?

Q.�양악수술이란?

양악수술은 얼굴 · 턱 부위의 모양을 교정하고 씹기, 말하기, 호흡장애 개선 등과 관련된 턱의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수술방법 입니다. 전신마취 후, 입 안쪽을 절개한 다음 턱 뼈를 

절단 · 고정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외과 수술입니다. 양악수술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동시에 수술하는 턱 교정 수술을 의미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아래턱만 수술하거나 위턱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과 턱의 모양은 선천적 원인, 후천적 발달 과정상의 문제, 외상 등으로 정상인과 다르게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특히 얼굴 비대칭, 외형 부조화, 턱이 앞쪽으로 돌출된 경우, 턱이 

너무 뒤쪽에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입술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모 개선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양악수술은�안전한가요?

턱뼈를 절개하고 주변 조직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 부작용� 1:� 감각신경�이상
감각신경 이상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아래턱을 수술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직후부터 턱 주위, 입술 부위, 뺨 등에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장기간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감각 손상은 논문에 따라 약 0~3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 해부학적 기형이 없는 경우는 감각 손상 발생률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작용� 2:� 감염,� 통증,� 염증�및� 수술� 부위� 손상
양악수술은 절개가 이루어지는 수술이므로 수술 부위 감염, 통증, 출혈 지속, 잇몸 조직의 상처, 

붓기,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턱뼈 절단 과정에서 뼈를 잘못 절단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며, 구강 부위 절단과정에서 치아 

· 잇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코와 눈이 연결된 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한 

사례(누공, 구비강 개통, 눈물샘 폐쇄, 눈물 흘림 초래, 낭종 발생 등)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부작용� 3:� 메스꺼움,� 구토� 증상
양악수술은 전신마취를 시행하므로 수술 후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Q.� 양악수술�부작용�위험을�줄이려면?

수술 결정 시,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턱을 포함한 안면 부위는 뇌를 포함한 주요 감각기관들이 모여 있는 부위이며, 턱과 연결된 

목 부위는 식도, 호흡기 등이 지나가는 부위이므로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신마취, 잇몸 절개, 턱뼈 절단 과정이 동반되는 고난도의 외과수술이므로 악안면 성형수술, 

구강악안면외과수술 등 악안면 부위의 수술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작용의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거나 필요 

시 신속한 응급처지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얼굴 상태가 양악수술 외에 다른 수술, 시술, 교정술 등으로도 교정이 가능한지, 양악수술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등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능 장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부작용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인의 상태에 대해 수술 집도의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진료를 빠지지 않고 받아야 하며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하고 생활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몸에 이상증상과 불편감이 느껴지면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항생제 · 소염진통제 복용 등 적절한 처치를 받습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수술(양악수술)’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사업

(NR20-001-49)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서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을 전문가

와 함께 검토하고, 결론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내용입니다.


